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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본의 대학1)에서의 인도학2) 흑은 불교학 연구는 일본이 근대화 교육올 시작 
* 석오진(釋댐震 Seok, Ohii띠 / 서울 출생. 일본 통경 고마자와(햄澤)대학 대학원 인문과학 연 
구과 인도촬교학 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동경대학 강사. 동경대학 동양문화 
연구소 협 력 연구원.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재단 
법인 통방연구회 연구원， 동경 동방학원 강사， 일본 스루가다이대학 강사. 스리랑카 국립 
Peradeniya 대학 Visiting Scholar. 
주요 저술 r기독교인가 불교인가역사의 중언J ， r파아나두라 대논쟁J， r붓다 안의 예수， 예 
수 안의 붓다J， r벼교 종교 사상흔J， r종교와 사회윤i!.lJ 외 다수， 
1)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교”는 각각 지칭하는 의미가 다르다. 일본의 “대학”은 한국의 일반 
“대학교”를 의미하는 반연， “대학교”는 단과 대학 또는 전문 대학을 의미 한다. 또한， 각각의 
설립 모체에 따라 그 호칭이 구멸된다. 즉. 일본 “학교 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을 4 
년제 대학교 또는 2년제 단기 대학을 “대학”으로 부르며， “학교 교육법” 에 의거치 않고， 
정부 각 부처의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대학정도의 교육 수준에 있는 대학을 “대학교”로 호칭 
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일본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기상대학교”， 방위성(한국의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대학을 “방위(防衛)대학교" 해양청에서 설립한 대학올 “해양대학교" 
수산청에서 설립한 대학을 “수산대학교” 라고 부르고 있다. 
2) r인도학」이란 명칭은 일본학계에서는 일반적인 학문 계열의 인도 전문영역의 칭호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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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위 명치유신3)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대정(大正)시 대에 대학교의 기본 제도를 
천황의 칙명으로 제정한 「대학령(大學令， 다이가구레이)J 이 1918년에 공포된 것 
을 기점으로 기존의 제국대학(帝國大學)이외의 공립 및 사립대학 또는 단과대학올 
인정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대학들이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서， 불교계의 
각 총파들도 각각 종지(宗指)를 앞세운 소위 종립대학(宗立大學)이 설립올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의 인도화 빚 불교학 전문 학자틀이 배출되었으며， 
현재 약 3,000 여명의 학자들이 활동하여 일본 인도학과 불교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 숫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원이라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1918년 대학령 공포 이전 국립 종합대학인 1886년 
제국대학령(帝固大學令)제정에 의해 1877년에 일본 최초로 창립한 東京大學
(Tokyo Daigaku)을 개칭(改稱)한 帝國大學(Teikoku Daigaku)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국대학은 1897년 京都(Kyot이제국대학올 창셜하면서 동경제국대학으로 그 
명칭이 변한다. 이후， 토오호쿠(東北)， 큐우슈(九州)， 훗가이도(北海道)， 오사카 
(大吸)， 나고야(名 古屋)， 京城(현 서 울)， 台北(현 대만)과 같은 각 지 역 에 각각 제 
국대학이 셜치되었다. 
하고 있다. 이 인도학 연구는 18세기에 서구 여러 나라 특히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통치를 
위해 인도문화， 종교， 사장올 이해키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유럽은 
미지의 동양적 예지에의 동경 사상에 가득 차 있융 때이기도 했다. 인도학의 성립에는 이같 
은 서양의 사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학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784년에 인 
도 앵갈 아시아협회를 창절한 윌리엄 흔즈(Sir William Jones:1746 - 1794)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인도 동아시아 회사의 서기로 일하고 있던 찰스 윌리엄스(l74~1836)는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배워 ， 1785년，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트 기타”를 영문 번 
역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근대 서양어로 직접 번역된 최초의 문헌이다. 이 번역 
을 계기로 서양인들이 인도문화 또는 그 사상에 대한 관심올 갖기 시작하게 되어 영국올 대 
표하는 욱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인도학 전공학과가 서양학계에서도 초창기라 할 수 있 
을 정도로 그 쩔립은 빨랐다. 이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도학올 공부하기 위 
해 통북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19세기 중엽부터 유학을 시작한 학자중 대표적인 인붙이 
본 논고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동경제국대학 출신인 난죠 분유우(南條文雄). 다카쿠수 준지 
로(댐補ß휩次郞)박사 동의 일본 학자들이었다. 그들이 습득해 옹 인도학은 일본 대학에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맥락파 전통을 이어오는 일본 대학에서의 인도학이 
며 불교학이다. 기본적으로 「인도학j 은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 역사학， 사상학， 
종교학， 문헌학， 인류학， 고고학， 인도철학， 인도문학 둥을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학문으 
로 특히 인도 불교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정이라 할 수 었다. 
3) 明治維新(메이지유신): 1867부터 1912년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종래의 무신 정권에서 입헌 
군주국으로 과감히 국가 재편성을 시도한 개혁운동으로 쇄국정책에서 개방정책으로 전환시 
켰으며， 오늘날의 정치， 문화， 경제， 사상， 과학올 위시한 인문학 둥 근대 일본문화의 정신적 
또는 불질적으로 시발점의 계기가 된 것이 이 메이지 유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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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국대학 중에서도 불교학 강의를 가장 최초로 시작한 곳은 통경제국 대 
학이 었다. 당시 최초의 불교학 강사는 조동종(홈洞宗)송려 하라 탄잔4)이 었으며， 
최초의 불교 강의는 r대숭기신론JI(大乘起信論)강의였다. 당시 명치유신 시절은 일 
본 불교 최악의 폐불 정책으로 불상을 파괴하고 불교를 경시õ}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1878년 2월)에 일본 최초의 불교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일 
본 불교도 및 불교학계로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 동경제국대 
학애서 강의가 시작된 불교 강의는 여러 제국대학에 각기 「인도철학」 및 r인도학 
」과 셜립을 통해 불교학 연구가 확장되었으며 ，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숭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불교학 연구는 불교를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해 
온 구 제국대학 특히 동경대학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 이들이 일본 불교학계 
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장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여기서 “주도해 왔다”는 과거형으로 셜명한 이유는 근년에 들어 그 양상 
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계 각 종파가 세운 소위 종립대학들이 각 
각 불교학적 발전올 독자적으로 이끌어 내며，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까지는 각 종립대학들이 구 제국대학의 학문적， 인적 ， 재 
정적인 면 등 다방면에서 열악한 펀이었기 때문에 각 국립대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이 역전되어 각 종립대학이 연 
구 환경이 국립대학보다 양적 질적 또는 경제적으로도 향상의 경향이므로 사펼규 
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ll. 일본 인도학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 
현재 이러한 일본 불교학 연구 환경의 결과는 지금까지 역사적， 인적 ， 지적， 경 
제적 및 다방면으로 여유가 있었던 국립대학의 공로， 특히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 
철학과의 학술적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등올 확중하기 위 
해서는， 상술한 명치유신 이후의 불교학 연구의 동향올 불교학자를 중심으로 인 
물 본위로 검토헤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먼저 일본의 근대 불교학은 근대 이전부터의 전통적인 불교 연구상에서 서양근 
4) 原쩔LIJ(1819-1892): 일본 불교 선종의 하나인 조동종(團洞宗， 소우토우슈우)의 송려로 동정 
대학 인도 철학과에서 최초로 불교 강의를 시작해 10년간의 교수 생활과 조동종 관장(정종) 
직을 역엄하는 둥 걸출 학승으로 그 명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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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실증적 또는 객관적인 학문체계와 방법론올 처음으로 도입하여， 일본 최초 
로 불교 경전의 원전인 산스크리트어 텍스트 존재에 주목하고， 주요한 한문 경전 
과 비교 연구를 해 그 성과를 유렵의 학계에 넓게 소개하는 등 근대적인 불교 연 
구의 기초형성에 막대한 역할올 한 난죠 분유우(南條文雄:1849-1927)이다. 그는 
1889년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최초로 〈문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인도학 및 불 
교학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난죠 박사와 같은 시대의 다카쿠수 준지로(高補 
順次郞)박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불전을 연구한 후， 팔리어 
및 산스크리트어에 의한 인도 고전 연구 방법올 일본에 전수시키연서 근대적 인 
도학 및 불교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5) 이상의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별지 
「자료 1 [일본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 J 올 참조하면서 이하 인물을 중심 
으로 그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타카쿠수 춘지로우(高補順次郞. 덤kakusu Junjirou)[ 1866-1945] 
인도학， 불교학자. 본래의 성씨가 사와이(澤井)였으나， 1887년 고오베(神戶)의 
타카쿠스(高補) 집안의 양자가 되어 타카쿠스가 되 었다. 
그는 일본 통경제국대학올 졸업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면서 막스 율 
러 밑에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귀국 후 1897년 동경대학에서 범어(썼語)학 
강좌를 창설했다. 그는 불교 정신에 입각한 여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1924년 무 
사시노(武戰野)여자 학원올 창설했으며， 동경에 위치 한 통양대학(東洋大學 ) 총장 
등도 역임해 ， 당시의 불교학을 리드하고 있던 와타나베(發낄海旭: 1872-1933)와 
함께 r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뼈大藏쯤)J 100권을 간행했다. 이 러 한 학술적 공로 
로 인해 1944년 일본 천황으로부터 문화훈장(文化勳章)을 수여 받았다. 그의 공적 
은 근대 불교학 연구의 선구자적 역할로 인해 오늘날 세계적으로 불교학올 과학 
화하는데 많은 평가와 함께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긴 아네자키 마사히로(뼈ib좀正治. Anezaki Masaharu)[1873-1949] 
총교학자이자 평론가이며，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1896)하였다. 
동경제국대학에 종교학 강좌를 처음 개설해， 이를 담당했다(1904). 그 후 미국 하 
벼드 대학，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과 프랑스 대학에서도 강의하였으며， 동경대학 
명예교수(1934)였다. 일본 근대 과학에 의한 종교학 설립자임과 동시에 문예 평 
5) 前田惠學， r팔리학 불교 문화학」제19호.(팔리학 불교문화학회.2005년12월)，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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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으로 인해 “문예 평론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전공 
인 종교학뿐만이 아닌 불교학 연구 업적에도 정평이 높다. 또한 그는 로만적 신 
비주의를 설하고 일본 문화를 해외에 소개한 공적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주요 저서로 r인도종교사J (1897), r불교성전사론J (1899) 등 많은 저서 및 
논고를 남기고 있다. 
(3) ^^지 젠노스케(注善之助. Tsuji Zennosuke)[1877-1955] 
일본 역사학자로서 1899년 동경대학을 졸업 후， 역사 사료편찬 계원으로 근무 
한 후 사료편찬원(史料編훌員)， 사료편찬관(編훌官)， 사료사무 주임(主任)올 역임 
하였다. 1929년 해당기관이 사료편찬소(史料編簽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사료들의 편찬 출판에 힘을 기울였다. 동경대학 교수를 겸 
무해 국사학 연구를 지도함과 동시에 일본불교 연구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역 
사학적으로 불교를 연구하였으며， 그의 정확한 역사학적 불교연구는 정평이 있다. 
1932년에는 일본 제국 학사원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38년 정년퇴직 후에도 명 
예교수가 되어 연구와 교육 및 각종 전문위원으로 계속 활약해， 1952년에는 문 
화훈장을 수상했으며， 주요 저서로 r일본문화사J (11권， 1948 - 53), r일본불교 
사J (10권， 1953)퉁이 있다. 
(4) 기무라 타이켄(木村泰賢. Kimura Taiken)[188H930] 
인도 철학자임과 동시에 불교학자로서 일본 단일 종단으로서 최대의 종단이라 
할 수 있는 조동종 숭려이다. 통경대학을 졸업하고(1909년)， 동시에 동 대학에서 
강사(1912) ， 부교수(1917년)로 재직하고， 유럽 및 미국에 유학( 1919-1922)하여 
문학박사(1922) 학위를 수여받았다. 동경대학 교수로 취임해 인도 철학올 당당 
(1923)했다. 
그는 그 당시까지 한문 번역 불교 경전만을 자료로써 정통 바라문 철학을 논했 
던 학풍을 벗어나， 직접 산스크리트어 또는 팔리어라는 인도의 고전어로 된 원전 
자료를 구사해，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다. 불교사상 연구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는 
데 동경대학 교수 현직인4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만약 그가 정년 또는 49세 이 
상의 장수를 했다면 일본 불교학 또는 인도철학 연구 발전에 더 색다른 연구방법 
론을 제기하여 오늘날의 일본 불교학 및 인도 철학계에 또 다른 연구 학자를 배 
출시켰을 것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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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로서 r인도철학종교사 .. (913), r인도6파철학 .. (1915), r원시불교사상 
론 .. (1922), r아비달마론 연구 .. (1922), r소송불교 사상론J ， r대숭불교 사상론j 풍， 
49세라는 짧은 생애에 비해 많은 논고와 저술을 남기고 있다. 
또한 그는 ‘인도 종교사학올 배우고， 경전에 대해서도 本文 비판을 잊지 않고 
확적한 문헌에 의해 합리적인 입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실중적인 논리 
에 매달리지 않고， 종교사상의 본질올 바로 장야 칙판하고 0) 륜 해명할 수 있는 
사랍이기도 했다. 이것은 특히 근대 불교학의 개척기였었던 당시에 대단허 중요 
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그는 옴에 익힌 불교의 선적(홉的)인 교양에 
의한 심성도 컸다고 볼 수 있다’6)고 그를 재평가하며 그의 요철을 아쉬워하고 있 
는 것을 보아도 그의 불교학자로서의 채질을 이해할 수 있올 것이다. 
(5) 우이 하쿠쥬(宇#伯흉. Ui Hakuju) [1882-1963] 
인도 철학 및 중국 및 일본 불교학자임과 동시에 바로 앞에서 거론한 기무라 
타이켄 박사와 같이 우이 하큐쥬는 조똥총 숭려로서 통경제국대학을 졸업(1909 
년)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하여 독일， 영국， 인도에 유학(1913년)하였다. 귀국 후 
통경대학 문과대학 강사가 되어(1919년)， 문학박사(1921년)가 되었다. 동북제국 
대학 교수(1923년) 재엄 중 동경대학 교수로 있었던 기무라 타이켄 박사의 요절 
로 인해 그 후임으로 동경대학 교수가 되어 인도철학 제 l강좌콜 담당하게 되었다 
0930-1943). 그는 기무라 박사와는 달리 동경대학의 전풍척 학문인 문헌연구에 
전념해 일본의 정신적 유산올 계숭하면서 인도철학 불교연구에 새로운 방법올 
도입하여 일본 사상 처음으로 그 방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공적은 대단히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저술로서 r인도철학연구J~lll녁6권 (1924-1930), r인도철학사 .. (932), r섭 
대숭론연구.1(1935)， r불교범론(뻐짧).1 (2권)， r동양연구.1 r유식30송홉뚫.1 r陳那著
作 연구J r유가론 연구」둥이 있다. 이상의 저술 및 논문은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가 편집한 r宇井伯훌博士저작전망 .. (1964년)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953년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이 우이 하쿠쥬 박사의 직계 제자로서 그 학문적 계송자로 알려진 학자가 다음 
에 거론하는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이다. 특히 나카무라 박사는 우리 한국에서도 
인도철학 또는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릉을 기억할 만큼 널 
리 알려진 학자이므로 조금 더 상세히 다음과 같이 소개하연서 일본 대학에서의 
6) r木村짜·賢全없」 제 l 권. p.2.束훔. ~훌倫l생.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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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에 끼친 동향올 살펴보기로 하겠다. 
(6)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Nakamura Hajime)[1912-1999] 
나카무라 하지메는 인도 철학자이자 불교학자로서， 비교 사상연구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약력올 살펴보면， 1936년 東京大學 문학 
부 인도철학 범문(썼文)학과 졸업. 1941년 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인도철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1943년 동경대학 교수. 1964년-1 966년 홍경대 문리대학장 
을 역임했다. 인도 철학전공학자로서는 처음이었으며， 그 후 문리대학장직올 맡은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 이밖에 객원교수로 미국 하버드대학(1963-64) ， 스탠포드 
대학(1951-52) ， 미시건 대학(1959)， 플로리다 대학(196 1) ， 하와이 대학(1959 ， 
1964, 1969), 인도 댈라대학(1952) ， 월남 반한대학(1973)과 일본 각 국립대학 등 
에서 강사를 역임해 전 지구적으로 그의 학문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그는 1943년 동경대학 유사 이래로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문학박사 학위를 수 
여 받았으며， 1957년 일본 학사원 은사상(恩錫賞)， 1974년 일본국 자수상(쌓짧 
賞)， 1977년 일본국 문화훈장， 1977년 마이니치(每日)출판 문화상 특별상， 1983 
년 일본국 훈1동 서보장(瑞寶章)， 1983년 국제 문화상 국제 교류기금상， 1991년 
일본 번역 문화상둥 다수를 수상혜， 일본 인문학계 학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 특기 할 수 있는 것은， 동경대학을 정년퇴직한 후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 초병이 있었으나， 그 일체를 거부하고 〈재단법인 동방(東方)연구회>(일본 문 
부 과학성 시험 공익 연구원) 이사장 및 동방학원 원장직올 고수하면서 후진 양 
성과 인도학 불교학 또는 비교사상학 육성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금 현재도 그 
맥락이 이어져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의 인재를 배출시키고 있다. 나카무라 박사 
와 한국의 학자들 중에도 많온 반연이 있었으냐 특기할 수 있는 인물로서 김지 
견 박사(1931-2001 :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교수)(당시)를 그 펼두로 들 수 있는 
인연이 었다고 불 수 있다. 
주요 저술 등에 관한 상세합은 다음의 〈나차무라 하지메 박사의 학술적 업적에 
서 본 일본 불교학의 동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으나， 종합적으로 거론한다면， 일 
본어 저술 600종， 영어 목일어 둥 외국어 저술 180종이 있다. 특히 한국어로 번 
역된 그의 저서가 30종을 념고 있다. 일본인 학자로서 한 사람의 저술이 이같이 
많은 번역본이 출간된 것은 아마도 다른 예를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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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약력으로 비추어 보아도 나카무라 박사의 학문적 엽적이 얼마나 방대하 
며 사회적 또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는가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나차무라 박사의 업적은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불 
교를 학문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환경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까지 역사적으 
로 그 유래를 볼 수 없올 정도로 색다른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애서 조금 더 상세히 나카무라 박사의 학술적 엽적에서 일 
본 불교학의 현대적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학술적 업적에서 본 일본 불교학의 동항 
나카무라 박사의 광범위한 연구 영역은 다른 불교학 및 인도철학자들과 현저하 
게 다른 특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대적으로 보아도 그의 연구범위는 고대(古 
代)부터 근 현대라고 하는 전 세기에 이르고 있다. 그 저술의 숫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어 저술 600여점， 외국어에 의한 저술이 180여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카무라 박사에게서 학문의 중핵올 나타내고 있는 엽적의 현저한 영역은 
인도 철학과 불교학에 있으나， 비교사상이라는 일본에서는 극히 새로운 특히 불 
교학자 또는 인도 철학자들이 슴을 댈 수 없었던 학문과 역사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에도 선구적 역할로 인한 공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인정받 
고 있다. 
나차무라 박사의 연구의 출발점은 “인도철학 사상” 전 5권이다. 이 저술은 인 
도 최대의 철학자 양차라(8세기전반) 및 그 이전의 종래 거의 해명치 못하고 있 
던 약1000년에 걸친 초기 버l단타 철학사를 문헌학적 또는 사상사적으로 재구성 
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한 대저술이다. 이 논저는 나차무라 박사의 박사학 
위 청구 논문이기도 하다. 
이 방대한 저작 중에서 나카무라 박사 자신이 선택해 일본 동경 춘추사에서 출 
판한 것이 r中村元選集 [결정판] J 전32권과 별권11권을 합해 43권에 수록되었 
다. 이들 32권으로 구성된 본론에 속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인도사상과 문명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체계적인 서술올 목적하고 있 
다. 
본론 중， 최초의 4권은 나차무라 박사를 일약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게 한 
r통양인의 사유방법』이며， 제5권부터 제7권은 인도 고대사에 이어 제8권부터 32 
권까지 인도 최고(最古)의 베다 사상부터 시작해 현대인도 사상에 이르기까지 나 
카무라 박사의 전인격적으로 상술한 인도 사상사 개셜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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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권에 해당하는 “세계 사상사” 전4권은 인물 또는 학파별 이름에 의해 구성하 
여 논술한 종전 형식의 사상사 또는 철학사와는 그 형식을 달리해 전 지구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의 각종 문화적 전통에서 평행적인 발전 단계를 통해서 본 공통 
문제 셜정이라고 하는 테마를 비교사상이라고 하는 수법에 의해서 방대하게 논술 
한 지금까지 일본 학계에서 시도치 못했던 독창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계속 
해서 나차무라 하지에 전집 마지막이 되는 별권 전5권에서는 일본인의 사상올 불 
교문화 또는 고유 종교 사상에서 그 독자성을 다루고 있다. 
나차무라 박사 저술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구는 불교학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펼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불교에 관한 서적이 거의 난해한 단어와 
뜻풀이로 일관된 경향이 일반적이어서 ‘불교는 어려워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 
다’는 불교에 대한 편견을 바꿀 정도로 대단히 알기 쉬운 현대어로 저술된 불교 
사전올 편찬 간행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r불교어 일본어역 사전」과 
감수 저술인 r신(新)불교사전j올 시작해， 불구의 명저인 r광셜(廣說)불교어 대사전 
j 전4권을 완성시켰다. 이 사전 간행 완료로 인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즉， 불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불교사전이 일본에 
서 최초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 사전은 대단히 권위 있는 마이니치(每日)출환 문 
화상을 비롯해 불교전도 문화상 수상 등 많은 상올 독점했다. 이상의 결과는 이 
사전에 대해 일본 사회 일반 및 전문가， 그리고 학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 
의 평가를 했다는 것올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카무라 박사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는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인의 최고의 영예로 인 
정되고 있는 일본국 문화훈장 둥을 수상하고， 외국에서는 수많은 영예와 명예박 
사학위 수여 등 세계 각국 대학과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의 빈번한 초빙이라는 객 
관적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올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경대학올 중심으로 한 인도 철학 및 불교학 지도자들이 지도한 
학자들이 오늘날의 일본의 인도 철학 또는 불교학계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배출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계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별도의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독단에 의한 
제보도이며， 또 다른 사고방식에 의한 계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계보도는 일본 불교학계의 흐름을 알기 쉽게 도식화한 하냐의 참고 논고에 불과 
하며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오랜 일본 인도철학 및 불교 
학계에서 실체험적인 지식에 의하면 그렇게 어긋나는 계보도가 아님도 명시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그룹 즉 문하생별로 분류하는 것은 일본 불교학계를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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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문 분야별 또는 인간 관계상으로 분류해 특히 외국 학계에서 일본 인도학 
불교 학계를 개관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한 자료임을 명시한다. 실제적으로 명시된 
교수들과 면담식의 조사에 의하면， 도식에서 표시한 그룹 형성 인물들은 내심으 
로는 이와 같온 그룹 형성올 인정하고 있으나， 외부적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작성한 것과 같이 명확한 분류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특히 동경대학인 
경우 그룹 행생을 할 정도로 명백한 경계선이 없다.7) 그러나 전문 또는 인적 관 
계를 제3자적 입장에서 그 흐름에 대한 이혜를 돕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함으로 필자 나름대로의 객관적 입장에서 여기에 과감히 인물 그룹 형성도를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계보도에 의해 이하 그 문하생별로 이름과 대표적인 저술을 보면 대 
체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올 것으로 생각해 나열해 보겠다. 
m. 학계열충에서 본 동향 
우이 하쿠쥬(宇#伯좋) 
@ 나차무라 하지메(中村元)문하 
前田專學 ·三技充慮-山口瑞鳳 ·奈良康明 · 川隔信定 · 田上太秀 · 上村腦彦 - 松
本照敬 · 프友量順 · 阿部孫園 둥 인데， 이들의 주요 논문과 재직 연구기관을 연령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구사 미쓰요시(三技充鳳)， r초기불교 사상.JI， 동양철학 연구소， 1978. (인 
도불교 및 비교사상 전공. 쓰쿠바(旅波)대학8).) 
2) 야마구치 즈이호우(山口瑞鳳)， r토반(단審)왕국성립사 연구J ， 岩波畵店，
1983. (티베트 역사 및 티베트 불교 전공， 토오쿄(東京)대학. 나고야(名古 
屋)대학.) 
3) 나라 야스아키(奈良康明)， r인도사.11， (인도불교 문화사 전공. 코마자와(騎澤) 
대학.) 
4)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Sankara’s Upadesasahasri", Tokyo The 
7)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명예교수 마에다 센가쿠 박사의 교시에 의함. 
8) 마지막 부분의 대학 이름은 해당 인물이 근무한 대학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부분의 각 인물 
들의 생올연대는 참고 자료 별지인 인물도에 기록되어 었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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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sedo Press. 1973. (인도철학 전공. 토우쿄 대학. 무사시노(武藏野) 
대학.) 
5) 타가미 타이슈(田t太秀)， r보리 심 연구.1， 東京뽑籍. 1990. (인도불교 전공. 
코마자와(햄澤)대학.) 
6) 가와사키 신죠우(jl l뼈信定)， r일체지(一切智)사상 연구J. 春秋社， 1992. (티 
배트 불교 전꽁. 효쿠바(旅波)대학， 토우요우(東洋)대학.) 
7) 카미무라 가쓰히코(上村勝彦). r인도고전 연극론에서의 미적(美的)경험J . 東
京大’추出版， 1999. (인도문학 전공. 토오쿄 대학.) 
8) 마쓰모토 쇼우케이(松本照敬). rRamanuja연구J . 春秋社. 1991.(인도불교학 
전공. 타이토우 분카(大東文化)대학.) 
9) 미토모 료우준(三友量順). (인도불교학 전공. 릿쇼오 대학.) 
1이 아베 지온(阿部鉉園). r頭wt:ßf究.!I. 春秋社I 2001. (인도불교학 전공. 메이지 
(明治)대학.) 
11) 마루이 히로시(九井浩)， (인도철학 전공. 토오쿄 대학.) 
@ 타마커 코오시 로우(玉城康四郞)문하 
타마커 코우시로우(玉城康四때) 
(인도 불교학 · 비교사상학 · 중국 일본불교 및 선학연구. 토오쿄 대학.) 
1)기무라 기요타카(木村댐孝)(중국 화엄사상 연구. 토오쿄 대학.) 
@ 미야모토 쇼우존(宮本표尊)문하 
平川影→早島鏡正→高~倚直道→江鳥惠敎→홈薦明 · 下田正弘 둥이며， 그들의 주 
요 논문과 재칙 연구기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히라카와 아키라(平川꿇). r平川꿇 저작집』 전 17권， 春秋社. 1988-2000. (인 
도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와세다(早縮田) 대학.) 
2) 하야시마 쿄우세이(早옮鏡正)， r초기불교와 사회생활J. 岩波휩店. 1964. (인 
도 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무사시노 여자대학.) 
3) 타카사커 지커도우(高뼈直道). r여래장 사상형성J . 春秋社 1974. (인도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와세다(早짧田)대학.) 
4) 후치타 쿄오타쓰(顧田宏達). r원시불교 정토사상 연구J. 岩波혈店. 1970. (왼 
시불교 전공. 훗카이도(北梅道)대학.) 
5) 히라이 윤에이(平井俊榮). r중국 반야사상사 연구J . 春秋社. 1976. (중국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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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코마자와 대학.) 
6)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敎)， r중관(中觀)사상 전개JI ， 春秋社， 1979. (인도불 
교 전공. 토오쿄 대학.) 
7) 사이토우 아카라(홉顧明)， (인도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8) 시모타 마사히로(下田正弘)， r장문화역(滅文和譯)대송열반경J ， 山熹房佛書林，
1993. (인도불교 전공. 도오쿄 대학.) 
@ (팔~(Pali)어를 중심으로 한 불교연구 학자에 의한 동향l 
나가이 마코토(長井뒀琴， 1881-1970, 토오쿄 대학) • 미 즈노 쿄우겐(水野弘 
元， 1901-2006, 토오쿄 대학， 코마자와 대학) • 마에다 에가쿠(前田惠學， 1926-
현재. 아이찌가쿠인(愛知學院)대학)로 연결되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위의 팔리어 불교성전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주요 3인물 중， 각자의 특징을 간 
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나가이 마코토 박사는 일본에서 최초로 “독습 팔리어 문 
법”을 출판해 일본 불교학계에서 당시까지 “소승불교”로 경시해 왔던 상좌불교를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음올 학문적으로 시사시킴으로 인헤 그 후의 일본 불교학 
의 연구 진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할 수 있는 업적을 보이고 있어 오늘날의 일 
본 대학에서의 불교학의 동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나가이 박사의 뒤를 이어 팔리어를 중심한 불교학을 계송시킨 미즈노 묘오 
겐 교수는 당시까지 발간되었던 대소의 팔리어 관계 문법 둥에 관한 엽적을 모아 
“팔리어 문법”을 1955년에 일본 최초의 완벽한 팔리어 문법책올 간행하고 발깐 
하여 지금 현재도 각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1968년에는 일본 
어 “팔리어 사전”올 편찬 및 발행하여 명실공이 팔리어 습득에 지대한 공헌올 했 
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전 또한 일본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팔리어 공부 
에는 펼수의 사전으로 애용되고 있다. 
또한 미즈노 교수는 2006년 104세로 작고하기 전년도까지 학계에 논문발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젊은 후학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 자 
신의 연구 영역은 그의 주저인 r팔리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심식론(心識論)J(東 
京， 피타카， 1978)이 대표하는 것과 같이 초지일관해 팔리 논장연구애 전념했음 
또한 특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마에다 에가쿠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r원시불교 성전 성립사 연구 
.IJ{山훌房佛뽑林， 1965)가 대표하듯이 철저한 동경대학 연구 전통인 문헌학적 분 
석으로 1966년 그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본 학계의 최고의 영예인 「일본 학 
사원 은사상」을 수여 받아， 동경대학이 낳은 수재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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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에서 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를 다음하는 위치로 그 위상을 확고부동하 
게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는 83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학구에 태만함이 없으며， 책상에서 
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교리학적 문헌학적 분석을 필드워크에 의한 연구로 불교학 
올 현대적으로 승화시커려고 하는 주장과 실천은 일본불교 학계에 새로운 연구 
풍토를 실현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학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게을려 하지 않 
는 연구 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마에다 교수의 학술적 의미에 
관해서는 뒤에서 거론될 VI. [일본 인도학 불교학의 현재적 동향l 에서 재론 하 
묘로 여기에서는 이 이상의 상술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5) (중국 및 일본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학자의 동향l 
유우키 레이몬(結城令閒， 토오쿄 대학) • 카마타 시게오(緣田않雄， 1927-2001: 
중국 화엄사상사 연구 한국 불교， 토오쿄 대학) • 기무라 카요타카(木村價孝， 
194θ현재: 중국 화엄사상， 토오쿄 대학) 
이상 인물들 중에서 카마타 시게오 박사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본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의 학술적 동향과 함께 상술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키로 하겠다. 
일본불교 전공학자로서 다무라 요시로우(田村芳郞， 토오쿄 대학)박사는 일련종 
계통의 승려로서， 일본불교 전공자로서는 최초로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주임교수 
를 역임했으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r카마쿠라(緣홍)신불교 사상연구J (平榮총뿔店， 
1 965)가 있다. 그의 뒤를 이은 스에키 후미히코(末木 文美士， 토오쿄 대학)가 현 
재 활동 중이다. 
@ (산스크리트어 및 인도 문학자의 동향l 
그밖에 상기의 인물도에서 불교 및 인도철학 전공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서 관련 분야의 학자는 소위 인도학 계통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어를 중심 
한 인도 문학 내지 언어학 전공 학자로 쓰지 나오시로 (江 直四뻐. 1899-1979) 
박사와 그 문하생들을 들 수 있다. 쪼지 나오시로는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언어 
학과를 졸업 후， 1924년부터 27년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독일 말브르크 대 
학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베다 문학올 배운 뒤 1927년 동경제국대학에서 범어 문 
학 강좌 담당강사 및 교수가 되었으며， 소위 불교학 및 인도철학을 전공한 동경 
대학 출신 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로부터 언어학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도 한 특 
정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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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그의 특출한 언어학적 능력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주요 저술 
rtt直四郞著作集』 전4권 (1981 - 1982, 法藏館)올 시작해 인도 고전 문학 논저 
다수에서도 알수 있다. 
그 문하생으로， 타나차 오토야(田中於짧랬， 1903-1989) • 와타나베 쇼우코 
(樓邊照、宏， 1907 - 1977) -• 하라 미노루(原笑， 193(}현재)등으로 이어지고 있 
으냐， 당시의 폼경대학 인도철학과에서 불교 빛 인도철학을 연구한 학지들 거의 
가 쓰지 박사의 영향을 받고 그 학문적 계통을 계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7) [그 밖의 인물상에서 본 동향l 
이상의 인물 도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토오쿄대학 출신의 학자들과 함 
께 도우호쿠(東北)대학， 교오토(京都)대학 둥을 중심으로도 또 다른 그룹을 형성 
하고 있는 인도학 불교학자들도 함께 학계를 이블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주요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그 일부만을 간략히 보기로 하겠다. 
와쓰지 테쪼로우(和tt哲郞 1888-1960)박사는 전공인 윤리학과 철학적인 입장에 
서 본 불교를 당대의 불교의 대가였던 우이하쿠쥬 또는 기무라 타이켄 박사와의 
학술적 대론은 일본 불교학계에 많은 교훈과 불교학 연구를 재고하는 중요한 시 
사성올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 논저가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이와나미(岩波) 
출판사. 1927)으로 역사적 명저로서 현재도 원시불교 연구인뿐만 아니라 불교학 
을 목적하는 사람은 필독서로서 꼽히고 있다. 
그는 출신대학은 토오쿄대학이지만， 최초로 교편을 잡은 곳이 교오토 대학인 
이유와 토요쿄대학의 고전적 전통인 문헌학을 벗어난 사상적 또는 정신적 및 문 
화적으로 철학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소위 “교오토(京都)학파”의 한 사람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지금 현재도 결코 명확한 분기점은 없으나 암 
암리에 계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즈커 다이세즈(앓木大빼. 1870-1966)박사는 일본 불교중 선(輝)불교 또는 대 
숭불교를 포함한 불교 전체를 개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최초로 영문화해 흥포시 
켜 불교를 세계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 및 철학적으로 격조 높게 대중화 
시킨 그의 엽적 등은 “근대 일본의 최대 불교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앞에서 본 와쓰지 테쓰로우 박사와 마찬가지로 토오쿄대학 출신이나 
일본을 대표하는 근현대의 최대의 철학자이며 사상가로 평가되고 소위 “쿄오토학 
파” 창시자로 불리는 니시다 기타로우(西田幾多郞. 1870-1945)박사와 같은 고향 
친구로， 쿄오토의 각 대학애서 첫 교편을 잡았으며， 불교를 교리학 또는 문헌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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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상적 ，철학적 및 문화사적 측면으로 분석해 고도의 수준에 의한 대중화적 
학문적 스타일이 연유가 되어， 소위 “칸토우(關東)학파”가 아닌 “쿄오토(京都)학 
파”로도 불리고 있다. 
이상과 함께 특펼할 수 있는 주요 저명 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올 
것이다. 
차나쿠라 엔쇼우(옳홈圓照、. 1896-1987. 인도 정신사 및 인도철학 불교학; 東北
대학). 오기와라 운라이(왔原雲來. 1869-1937. 산스크리트어 및 인도 불교학: 大
正대학). 마스타니 분유우(t입삼文雄. 1902-1987. 종교학， 불교학: 통경 외국어 대 
학， 大표대학). 카쓰마타 윤쿄우(勝又俊敎. 1909-1994. 불교 심식설연구: 大正대 
학). 카나오카 슈우유(金間秀友. 1927-2009. 대숭불교: 東洋대학). 니시 키유우(西 
義雄 . 원시불교의 반야사상: 東洋대학). 오노 켄묘우(小野玄妙. 1883-1939. 불교 
학， 불교얘술. 불서(佛혈)해셜 대사전， 대숭불교 예술사 연구. 고오야산 대학). 야 
마구치 스스무(山口益. 1895-1976. 불교의 무(無)와 유(有)의 대론: 오오타니 대 
학). 히사마즈 신이치(久松혈-. 1889-1980. 교오토 대학의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 
파 스즈키 타이세쓰의 선 불교학에 영향을 받아 동양철학， 불교사상， 일본사상을 
연구했다. 교오토 대학). 야나기타 세이잔(柳田뿔山. 1922-2006. 중국 선종사: 하 
나조노 대학， 교오토 대학). 사쿠라베 하지메(짧部建. 1925-현재 ， 아비달마불교: 
오오타니 대학). 후나하시 잇사이(細橋一歲: 구사론 연구: 오오타니 대학) • 시즈타 
니 마사오(靜감正雄. 1916-1980. 부파불교 성립사: 류우코쿠 대학). 이와모토 유 
타카(岩本給. 1910-1988. 인도학 불교학: 교오토 다치바나 여자대학). 쿠모이 쇼 
우젠(雲井昭善. 1915-현재， 초기불교: 오오타니 대학). 사사키 겐윤(佑@木現順， 
1915-현재， 왈교 심리학: 오오타나 대학) 핫토리 마사아치(服홉ß正明， 1924-현재 ， 
인도고전학: 교오토 대학). 카지야마 유우이치(擺山雄一. 1925-2004. 중관과 유 
식 : 교오토 대학). 아카누마 찌젠(i}f;윈智善. 1884-1937. 인도불교학: 오타니 대 
학). 냐카노 기쇼우(中野義照， 1891-1977, 인도학: 고야산 대학). 우에다 요시부미 
(上田義文. 1904-1993. 불교 사상사: 류코쿠 대학， 나고야 대학). 우에다 시즈데루 
(上田閔照. 1926-현재， 종교철학， 「동서 신비주의 연구」교오토 학파 사상연구가 
의 한 사람: 교오토 대학). 사토우 미 쓰유우(뾰薦密雄. 1901-2000. 원시 불교 교단 
연구: 大正대학)둥을 들 수 있다. 
이상은 오늘날 현재까지의 일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물상에서 본 인도학 불 
교학의 동향이지만 여기에 거론된 학자들은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를 이끌어 온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대표 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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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불교계 주요 사립(종립)대학에서 본 동향 
이상과 같은 인물들이 일본의 각 국공립대학 및 불교계 종립대학올 중심으로 
인도학 불교학을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연구 활동 및 활약의 거접 
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학에 관해서는 상기I. (서론l 에서 개략 
적으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교계의 주요 종립 대학들만을 간추려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특히 그 역사적 및 현재적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CD 훌텐澤大學(Komazawa University) 
코마자와 대학은 일본불교 선종계 조동종이 창립한 종립대학으로 16세기 동경 
고마고메(關씬) 길상사(솜詳츄)에 설립한 선단립(뼈擔林)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1875년 좁松츄 獅子짧 字察舍內에 설립한 조동종 전문학본교(홈洞宗專門후本 
校)와 선단립을 1876년에 병합하여， 1883년 동경 시내 아자부(麻布)로 옮겨 조통 
종대학립(홈洞宗大좋林) 전문학교라고 칭했다. 1904년에 전문학교로， 1925년 일 
본 정부의 대학령(大캘令)에 의해 고마자와(關澤)대학으로 승격 개칭한 후 불교학 
부， 문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경영학부， 의료건강학부， 북해도(北海道)지방에 교 
양학부가 셜립되어 있으며， 각 학부에 따른 대학원에 전공 분야별로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 선(輝)연구소， 불교경제연구소. 불교문화연구소， 웅용지리 연구소， 
법학연구소，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경리연구소， 커뮤니티 케어센터 등이 셜립 
되어 있다. 
특히 고마자와 대학은 다른 불교계 대학들이 자신들의 종파의 종지를 중심으로 
한 불교학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신들의 종파의 종지뿐만 아니 
라 불교학 전반에 걸친 연구 즉，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티베트불교 동을 
폭넓게 연구하는 학풍이 있어， 당연히 이들 불교에 대한 연구팀 다시 말해서 전 
공학자들의 지도는 타 불교계 대학에 비해 탁월하다는 일본 불교학계의 평가가 
높은 것이 특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본부는 東京都(토오쿄토) 世田용E 蘭澤에 있읍.) 
@ 大正大學(Taisho University) 
일본 불교계 천태종， 진언종， 정토종의 3개의 종파가 공동으로 셜립한 종립대 
학이다. 구체적으로는 천태종(天台宗)대학， 풍산(豊山) (진언종， 릇言宗)， 종교(宗 
敎)대학 (정토종， 훔土宗)올 병합하여 셜립한 불교 연합대학을 전신으로，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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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령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해 타이쇼우(大正)대학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진 
언종 지산파(智山派)가 셜립한 지산 전문대학도 大正대학으로 병합시켜 . 3종단과 
l개의 그룹으로 인한 경영체제를 유지하다 1949년 일본정부에 의한 신 대학제도 
에 의해， 최초에 문학부와 불교학부만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1992년에 각 학부 
와 학과를 전면적으로 개편해1996년에는 불과학부를 혜지한 후， 문학부와 인간학 
부 2학부만이 있는 대학이다. 입학정원은 800영(1997년 현재). 1 951년에는 대학 
원 석박사 과정을 셜치하고 있다.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豊島E 西뽕願에 대학본부가 있음. 
@ 立正大學(Rittsho University) 
1904년 설립한 일본 불교 일련종대학렴(日違宗大렇林)이 전신이 되어， 1907년 
일련종대학으로 개칭한 후， 1924년 일본 문부성의 [대학령]올 기점으로 릿쇼오 
(立正) 대학으로 재 개칭하게 되었다. 초창기부터 설립했던 불교학부， 문학부， 경 
제학부， 경영학부， 법학부에 1995년에 사회복지학부， 1997년에 지구환경 과학부 
를 증설해， 현재 총7개학부가 셜치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2，640명 (1997년 현재). 
이와는 달리 1950년에 단기 2년제 대학과 1951년에 대학원을 셜치하고 있다.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品JI I [K 大뼈. 
@ 武減野大學(Musashino University) 
일본불교 정토진종(챔土頁宗)계통의 종립대학으로 1924년 동경 시내에 있는 集
地本願츄 경내에 위에서 본 인물 중의 한 사람인 타카쿠수 준지로(高補順次郞)씨 
에 의해서 창설왼 무사시노(武藏野)여자 학원이 그 기원으로， 1927년 여자고둥학 
교를 인가받았으며， 그 뒤에 자매 학교인 통경시내에 있는 치요다 여자 전문학교 
를 병합시켜 ， 1950년 무사시노 여자 단기대학을 기초로 1965년에 4년제 대학인 
무사시노 여자대학을 발족해 문학부 특히 영어 영문학과에 중점을 두었다. 그 뒤 
1998년부터 현대 사회학부. 1999년 인간관계학부를 증설했으며， 2003년부터 무 
사시노 대학으로 개칭했다. 계속해 2004년에는 약학부를 증셜함과 동시에 지금까 
지의 여자대학을 폐지하고 남녀공학 대학으로 그 체제를 변환시켰으며. 2006년에 
는 간호학부도 신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학정원은 650명이다(1997년 현재). 
1999년부터 대학원도 설치했으며 불교문화연구소， 약학연구소도 함께 설립했다. 
대학 본부 소재지: 東京都(토오쿄토) 西東京市에 있음. 
@ 愛知學院大學(Aichi Gaku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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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교 조동종(홈洞宗)이 1876년에 창설한 조통종 전문 분교를 전신으로， 
1950년에 아이찌 가쿠인(愛知쏠院) 단기대학을 셜립해 . 1953년 상과대학을 만둠 
과 동시에 4년제 대학이 되었다. 현재 상학부， 경영학부， 법학부， 치과학부， 문학 
부， 정보사회정책학부둥 6개의 학부(대학)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2440명 
이다(1997년 현재). 1964년에는 대학원을 셜치해， 법학， 상학， 치과학. 문학， 경영 
학의 각 연구과가 있으며， 선학， 종교법제학， 경영학， 싱품학， 어학， 인간문화 연구 
소를 설치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는 일본 중부지방인 愛~~맏((아이치켄) 日進市 岩觸IBJ에 있다. 
@ 龍용大學(Ryukoku University) 
일본불교 정토진종(像土頁宗)계통의 종립대학으로1639년에 창건된 일본 경도에 
있는 西本願츄의 강원올 기원으로 하며. 1888년 大좋林. 1900년 불교대학으로 
개칭했으며 . 1922년 일본 문부성의 대학령에 의해 연구과， 문학부， 예과， 전문부 
를 설립해 류우코쿠(龍섭)대학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문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법학부， 이공학부， 사회학부， 국제문화학부 등 7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정 
원은 4170명 (1997년 현재)이며. 1950년에 2년제 단기대학과 1953년에는 대학 
원을 셜립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京都市(쿄오토시) 代見區에 있음. 
@ 大감大學(Otani University) 
위의 류우코쿠(龍용)대학과 마창가지로 정토진종(陳土頁宗) 오오타니(大용)파가 
1665년 경도 東本願츄의 강원을 기원으로 설립한 단과대학이다. 1882년부터 진 
종(휠宗)대학 강원. 1896년 진종대학으로 개칭 한 후. 1922년 대학령과 함께 일반 
대학으로 승격해， 대학예과를 병설했다. 1924년 전문부 설치와 1949년부터 문학 
부 하나만으로 통합해 진종학과， 불교학과 등 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정 
원은 780명 (1997년 현재)이며 . 1953년 대학원도 셜치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은 타 불교계 대학이 종합대학을 목표로 확충하는 가운데 초지일 
관으로 불교 전문 대학에 힘을 기우리며 자신들의 정토진종학올 중심으로 초기 
불교 특히 팔리어 원전 연구 실적에는 정평이 있어 많은 불교학자들올 배출시켰 
다. 
대학 소재지는 京都市(쿄오토시) 北E 小山上總메에 있음. 
(j) 佛敎大學(Buttky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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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종(뼈土宗)이 1868년 경도 知恩院 산내에 창설해 그 이름을 간가쿠인(勳 
院)이 전신으로 정토총 학교， 종교대학이라는 명칭을 경유해 1813년 불교 전문대 
학이후， 1949부터 현 체제의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에는 불교학부만올 셜치 
한 단과대학으로 발족했으나， 현재는 문학부， 교육학부， 사회학부를 설치하고 있 
다. 입학정원은 160명 (1 997년 현재). 1967년 대학원올 셜치하고 있다. 대학 소 
재지가 교오토에 있어 “교오토 붓쿄오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학 본부 소재지는 京都市(쿄오토시) 北E 緊野~t花/防IIIT에 있음. 
@ 種智院大學(Suchiin University) 
1881년 친언종(짝톨宗) 京都高흉中좋林을 걸쳐 진언종 교오토대학. 1905년에 
교오토 전문대학. 1949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서 현재의 슈우치인(樓智院) 대학으 
로 개칭했다. 이 대학 명칭은 828년 진언종을 개종한 코우보우(弘法) 대사가 창 
설한 종예종지원(餘홉種智院)에서 유래한다. 불교 특히 밀교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진언종 사원의 자채들이 많다. 학부는 불 
교학부에 불교학과와 불교복지학과를 두고 있다. 입학정원은160명 (1999년 현재). 
학교 소재지는 京都市(쿄오토시) fX見E 向島에 있다. 
@ 高野山大學(Kouyasan University) 
1886년에 진언종 고의대학링(古養大렇林)을 전신으로 해 1909년 전문대학， 
1926년 코오야산(高野山)대학으로 개칭해 위의 슈치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진언 
밀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학부 한 학파로 구성되어있는 단과대학 
이다. 입학정원은 280명(1997년 현재)， 1952년에는 대학원을 셜치해 일본 유얼 
의 진언밀교를 밀도 높게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소재지는 和歌山딸(와카야마켄) 伊都빼 高野머T에 있음. 
@ 身延山大學(Minobusan University) 
1556년 니치렌슈우(日運宗) 선학원(善字院)을 그 기점으로 하며 I 1949년 개설 
한 미노부산(身延山) 단기대학을 걸쳐. 1994년에 4년제 대학으로 숭격해 ， 불교학 
부 하나를 설치해 톡히 종지인 니치헨슈우 총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다. 이 대학은 앞에서 본 @릿쇼우대학과 함께 니치 렌슈우 종립 
대학으로 특히 법화경(法華짧)교육에 역점융 두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입학정원 
은 40명(1997년 현재). 
소재지는 山햇떨(야마나시켄) 身延메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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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園大學(Hanazono University) 
하나조노 대학은1872년 교오토에 있는 임 제종 본사 묘심사(妙心휴)에 반야립 
(般若林)이라는 학문 연구소를 설치한 것이 창설 기반이라 한다. 창설 이래 1911 
년에 그 이름을 임제종 대학으로 개칭하고 1934년에는 임제학원 전문대학교로 
재 개칭해， 처음에는 불교학부 한 학부였었으나 1966년 그 명칭을 문학부를 다시 
개칭한 후， 사회복지학부를 증설해 2개 학부에 8학과가 있으며， 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문과계 대학으로 발전해 온 대학으로 임제종 종 
립대학이다. 1994년에는 대학원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부속으로 
국제선학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인 선학 연구 발상지로 국제적A로도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 대학 소재지가 교오토에 있어 “교오토 하나조노 대학”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특정으로서는 선학을 중심한 교육이념으로 인간 교육올 하고 있으며， 경영 모 
체인 입제종 묘심사를 중심한 총단대표가 이사장을 겸무하고， 대학 총장은 각 선 
방의 방장스님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음이 타 대학과는 다른 특정이라 할 수 있 
다. 
입학 정원은 650명 (1997년 현재). 
소재지는京都市(쿄오토시) 中京E 西/京쫓/內IB]'에 있음. 
@ 四天王춤*-學(Shitennouji University) 
시텐노우지 대학은 쇼우토쿠 태자(聖德太子:574-622)가 불교 정신에 입각해 일 
본 최초로 헌법올 만들었다고 하는 17조 헌법 제 l조에 있는 “화합올 최상으로 
한다”라는 정신에 입각해 창총된 “화(和)종"(와슈우)가 1922년 창립한 시텐노우 
지(四天王좋)학원을 모체로 해 1957년 시탠노우지 여자 단기대학， 1967년 4년제 
여자대학으로 승격시켜 ， 1981년 현제 대학 이름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 
로 되었다. 문학부에 불교학과， 교육학과， 언어문화학과， 사회학과， 인간복지학과 
를 설립했으나. 2000년에 불교학부를 인간사회학부로 그 명칭을 개칭하고， 2003 
년에는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올 설립. 2008년에는 영어문화학과， 교육학부， 경 
영학부， 시탠노우지 단기대학부를 설립해 단과대학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특정으로서는 인간의 심성의 화합을 교육 지침으로 삼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줌올 중요히 여기는 건전한 정신올 가진 인재 육성올 최상 기본으로 삼고 있 
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정원은 625명 (1997년 현재)이었으나 현재는 더욱 증원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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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는 大|뻐府(오오사카후) ~끼鬼野市 캘園前에 있음. 
@ 國際佛敎學大學院大學(Kokusai Butkyogaku Daigakuin University) 
코쿠사이 붓쿄오 대학원 대학은 일본 불교계 신흥 종교 레이유카이(靈友會) 
가 1996년 국제 불교학 연구소를 그 기점으로 설립 개교해 운영하고 있는 단과 
대학원 대학으로 일본 불교계 대학 중의 최초의 대학원 대학이다. 정원은 20명으 
로 5년제 박사과정만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 제일 작은 대학이다. 
2005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 사립대학 학술연구 고도화 추진사업 푸론티아「奈 
良 平安 古寫經댐f究 據，뭘形成J로 지정 되어 일본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고사경 조 
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港圖 虎/門 표丁텀에 있음. 
@ 홍1]1뼈大學(Souka University) 
1971년 쇼우카각가이(創價學會)가 모체가 되어 경제학부， 법학부， 문학부， 경 
영학부， 교육학부， 공학부동 6개 학부를 셜치해 창설했으며， 국제교류에 적극적인 
힘을 기우리며， 외국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연구과정도 설치하고 있다. 입학정원 
은1620명(1997년 현재) 1975년에는 대학원도 창셜했다. 
대학본부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八王子市 판木메에 있음.9) 
이상으로 불교계가 설립한 소위 각 종립대학에서 약 100년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배출된 불교학자들은 오늘날 일본 불교학계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학문불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특히 동경대학 및 경도대학 또는 
동북대학올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에서 배출된 인도철학자 또는 불교학자들은 일 
본 불교학계를 끊임없이 주도해 왔음올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수가 일본 
불교 숭려 출신이 많은 것도 한 특정이라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일본 불교의 특 
수성， 즉 한국과 같이 출가수행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 재가 교학 불교 
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가 다원적A로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불교와 불교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종단별， 특히 대학 교육기관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9) 이상 각 대학에 관한 자료는 브리태니커 국제 대백과사전 2007년도 판 각 해당 항목과 각 
대학의 홍보지 둥을 참조해 펼자가 가펼 기록한 것엄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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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洞宗(참선 수행올 근본으로 하는 선종)종립대학 
「騎澤大學J ， r騎澤女子大學」， 「觀見大學J ， f，愛知후院大學」， r東北福社大學J ，
「北海道關澤短期大學J .
뼈土흉宗(염불 수행올 근본으로 하는 정토종계) 종립대학 
西本願휴派 . r龍용大學J f武藏野大學」
東本願휴派 . r大감大學」 
天台宗(일본불교 최초의 종파로서 국가불교의 상징적으로 시작한 종파) 
「大正大學」
莫言宗(상기의 天台宗과 대립적으로 세워진 고대(古代)일본불교 종파) 
r大正大學J r高野山大學J r種智院大學」
뼈土宗 . r佛敎大學J f大표大學」 
日違宗 . r立正大學J r身延山大學」
-臨혐宗 . r花園大學」
· 和宗 「四天王좋大學J f四天王좋 단 기 대 학 」
· 훌H뼈후용( 日運正宗의 째 가 불 교 단 찌1 ) . r용IJ個大學j 
· 震友용(법화경올 소의 경전으로 삼고 그 보살행 실천을 보급하기위한 재가 
불교 단체) . r國際佛敎大學院大學」
이상은 위에서 거론한 각 주요 불교계 종립대학과 관계되는 종파이지만， 이 
들 각 종파와 그 설립 대학과의 관계는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 
으며， 더욱 상세한 소개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각 국공립대학 및 불교계 종립대학올 중심으로 
일본 인도학 불교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올 지니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연구 성과 발표에 펼요 불가결한 연구 학술단체를 극히 간략히 주 
요 단체만올 아래와 같이 소개하연서 ， 그 동향을 보기로 하겠다. 
v. 일본 학계 주요 연구 학술학회에서 본 동향 
t f，일 본 종교 학회 」 
1930년 창립 ， 2009년 현재 회원 2，500명. 
입회 자격: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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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1명(종교학회 회원) 
연구발표 자격: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회원에 한함. 
연회비: 8，000엔 
논문집 r종교연구.øl년에 3권 발행 . 2009년 현재 통권 361호 발행 . 
• r일본 인도확 률교학회 」 
1951년 창립， 2009년 현재 회원 2，500명 . 
입회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추천인 : 2명(본 학회 평의원 또는 이사) 
연구발표 자격 :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회원에 한함. 
연회비: 6，500엔 
논문집 r일본 인도학 불교학 연구J1년에 3권(영문 요약본 포함) 발행. 
2009년 현재 통권 118호 발행. 
특히 이 학술 단체는 상기한 「일본 종교학회」와 인접학회로서 그 회원 또한 양 
측에 가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t r휠리학 톨교문화 학회」 
1988년 창립， 2009년 현재 회원 300명 
입회 자격: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추천인: 2명(본 학회 이사) 
연구발표 자격 :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회원에 한함. 
연회비: 3，500엔 
논문집 r팔리학 불교 문화학J 1년에 1권 발행.2009년 현재 통권 22권 발행. 
이밖에 「남아시아학회J ， r불교사상학회J ， r일본불교학회J ， r비교사상학회J. r일 
본 불교교육학회J ， r일본불교 총합연구학회J. r일본불교 사회복지학회」 ， 「불교간 
호 비하라학회」둥 많은 수의 인도학 및 불교학 관계 연구 학회가 활발히 운영되 
고 또한 평균적으로 1년의 한권씩 연구 논문집올 출판하고 있으며， 이들 해당 학 
술지에 논문 게재에는 엄정한 논문 심사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위에서 소개한 학술단체 중에서도 특히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 는 매년 일본 
각지 대학을 순회하면서 학술 논문 발표를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발표 내용은 본 학술지에 게재되지만， 발표자 한 사람당 평균 5패이지에서 6페이 
지밖에 게재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대단히 짧은 논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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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학술기관에서는 그 업적에 대한 평가에 높은 접수를 부여하고 있어， 
특히 젊은 연구인들이 앞을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년 2일간의 발표 
기간 중. 250명이 한도이지만. 300명 이상이 발표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매년 약 
50명 전후가 탈락(신청 마감 선착순)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 과제 
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VI. 일본 인도학 불교학의 현재적 동향 
여기에서 극히 간략히 일본에서의 「인도학」 또는 「인도철학」 및 「불교학」의 관 
계와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에서 과제화하고 있는 현재적 동향을 종합적A로 확인 
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인도 철학j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도 사상 전통 
중에 「철학적 체계」로 취급할 수 있는 여섯 개의 다르샤나(세계관으로서의 철학 
사상 체계의 전통)를 중심으로 한 인도 고유의 철학적 사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인도철학 불교학」과 함께 지칭되어 사용하는 일이 많으며. 19 
세기 후반 이래 구미 인도학의 새로운 방법론에 자극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불 
교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러므 
로 오늘날 현재도 일본의 여러 대학 중에서는 인도철학 연구실 또는 인도철학 불 
교학 연구실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교육 커리쿨럼 조직이 상식화되어 있어， 
그 가운데에서 전통적인 인도철학 연구와 인도 불교학을 핵심으로 중국불교， 한 
국불교 그리고 일본불교를 포함한 불교 연구가 일체화 되어있는 것이 현 실정이 
다. 
이같은 현실적 학풍 속에서 현재적 움직입을 보면， 과학적 문현학적의 발전을 
볼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사본(寫本)연구에 거슬러 올라， 정확한 원전 해석올 하 
는 경향이 예전보다도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구인들이 좁 
은 연구 영역 중에 파묻혀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 형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 인도철학 또는 불교사상 일반적 시점에서 실천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심포지엄 개최 둥올 통해서 일반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는 실정올 볼 수 있다. 그 곳에서도 근본을 철학적으로 파헤치고 또한 
생동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실천에 입각하면서， 최선단의 인도철학 또는 불교학의 
성과와 밀접한 교류를 수립함에는 도달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원전(原典)사상에 
되돌아가 불전(佛典) 또는 인도철학 문헌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읽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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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작업 현장과 현 일본 사회를 어떻게 생존시킬 것인가라는 절실한 철학적 문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도랑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현안 문제틀올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본 인도학 및 불교학의 전통 
성에서 급변하는 새로운 죠류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래와 같은 문헌 
학적 역사학적인 연구가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문헌학 교리학적 연구에 급급했던 전동에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가미한 인도학 
및 불교학연구가 많은 관심올 가져오고 있는 점 또한 새로운 통향이라 할 수 있 
올 것이다. 이 새로운 동향의 중심적 연구로써， 초기불교(일본에서는 “원시불교” 
또는 “근본불교") 연구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그 이륨이 높은 마에다 에가쿠(前田 
惠學)박사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에다 박사는 r원시불교 성전의 성립사 연구.ø 10)로 동경대학에서 문학박사 학 
위를 수여 받고.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일본 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학사원 은사상〉올 일본 천황으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등 그 명성 
은 필자가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명한 학자이다. 동시에 마애다 박 
사의 논문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초기불교 성전 즉， 팔리어 성전올 역사적 및 
문헌학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한 대저로 출간된 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원시 
불교 즉，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자에게 이 책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그 연구를 확 
립할 수 없올 정도로 초기불교 연구자의 펼독 좌우의 명저로써 그 평가가 높다. 
다시 말해서 이같이 일본 전통의 문헌학 및 역사학적 연구의 전형적인 학자 마 
에다 에가쿠 박사가 「문헌학적인 연구뿐 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인류학적， 빈속 
학적， 종교학적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학을 가미한 연구가 되지 않으면 통남 
아 불교 및 중국 한국 또는 일본 불교의 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불교 
는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게 된다.J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마에다 박사는 1977년 뭇올 같이하는 팔리 불교 학자들과 함께 
〈팔리 문화 연구회〉를 발족해 매년 꾸준한 연구 활동과 학회 논문집을 발표하는 
퉁 부단 없는 전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7년에는 정식으로 〈팔리학 
불교 문화학회〉를 창립하고 마에다 박사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돼 오늘날까지 눈 
부신 활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의와 찬탄을 금하지 않고 있다. 
이 〈팔리학 불교 문화학회〉는 일본에서 인도학 및 불교학 연구를 위한 또 하 
나의 전문성을 띈 주요한 연구 단체로 팔리 불교권의 문화를 각각의 전문 분야 
에서 연구해， 그 성과를 발표해 왔다. 그리고 현대의 통남아 불교뿐만 아니라 동 
10) 동경， 山홉房佛書林. 1964년. p.l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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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시아까지 그 연구 범위를 넓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에다 박사는 불교를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의 3 
대 신문사 풍으로부터의 연구 보조금올 받아 동남아 불교국가를 현지 답사해 많 
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성과중의 대표적인 저술 하나를 소개하면 1987년에 발 
표된 r현대 스리랑카 상좌불교Jlll를 들 수 있다. 
이 r현대 스리랑카 상좌불교」는 B5사아즈의 크기로 1000쪽을 넘는 방대한 서 
적으로， 불교학을 「현대」라고 하는 커워드를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교를 모델로 
학제적(學際的)이며 또한 종합적으로 스리랑카 각지를 현지 조사하는 연구 방법으 
로 실시한 결과에 의한 업적이다. 해당 연구 성과가 발표됐을 때 아사히 신문사 
로부터 아사히 학술 장려상， 주우니찌(中日)신문사에서 주우니찌 문화상 수상， 일 
본 정부로부터 문화 공로상 둥 모든 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전까지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동남아 현대 불교에 대해 미흡했던 분야의 연구 성과와 그 중요성을 제시 
한 역사적인 대작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에 있어서 이 r현대 스리랑카 상 
좌불교j라는 서적을 거치지 않고서는 「현대 불교연구」를 진척 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불교학」올 말할 수 없을 것이다.J 12)라는 대단히 높은 평가 역시 이 저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마에다 박사는 일본에 있어서 동남아 불교 연구의 중요성뿐만 아 
니라 불교학 전체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 연구 방법올 동 
남아 불교 연구를 통해 일본 학계에 모델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일본 불교학계 
는 지금까지의 불교 연구 방법과는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대 통남아 불교의 현황을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조사해 그 중 
요성과 불교학 연구의 현대적 의미의 중요성올 논술한 가장 기본이며 금후의 불 
교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입에 틀립없으리라 생각해 지금까지 그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논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부터 9년 전인 2000년 일본 히로시마 국립대 
학에서 개최된 〈일본 불교학회〉에서 마에다 박사의 연구 발표에 의한 제안은， 약 
130년이 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발전해 온 일본의 불교학 연구인들의 
후예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올 지금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13) 
변화해가고 있는 일본 불교학의 동향의 또 하냐는 예전 일본의 연구인들은 서 
11) 동경， 버홉房佛書林. p.lOOO. 
12) 前m;惠행 r팔리학 불교 문화학」 제19호， p.1-8.(팔리학 불교문화학회 ，2005년12월); 일본 
신문， r주우가이 닛포(中外 B 報)J 1987년. 제 10연기사. 
13) 석오진， 「일본의 통냥아 불교 연구현황J (r볼교평론」제34~.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8 
년 .pp.284-286)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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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자들이 출판한 것을 연구함에 불과 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미 
개발 고전 사본을 탐색 연구해 출판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SAT(대정선수대장경 디지털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어 대단히 편리하고 또한 정확하게 분석 연구 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종전의 문헌학 및 역사학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던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동향이라 할 수 있다. 
vn. 금후의 한일 불교학의 문제점 제기 
마지막으로 금후의 과제로서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 불교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한국과 한국인을 중히 여기며 생애를 보낸 카마타 시게오14) 
박사가 지적하고 또한 숙제로 남긴 부분을 소개하면서 미숙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다. 
「중국불교사를 먼저 말하면 현대 중국불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明代의 불교 
이며， 명대의 불교를 따악하지 않으면 현대와의 관련이 거의 불확실하다고 말해 
도 좋을 것이다 15) 
또한 현대 중국불교에서는 한(漢)민족 불교와 티베트 볼전 전래 불교， 2종류의 
불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치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중국 오대산(죠뚫 
山)의 사원들은 청묘(춤願)와 황묘(黃顧)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 
14) 앓E8 j쫓雄(1927-2001)는 카나가와켄 카마쿠라에서 태어나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으나 
마침 전쟁이 끝나 군 복무 초창기에 군복올 벗고 스즈치 타이세효가 활약했던 카마쿠라에 
있는 앤카쿠지(뼈짧총)에서 참선 수행 후， 불교 선종 종립 명문대학인 코마자와 대학 불교 
학부를 마친 후，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진학. 석박사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중국 
화엄학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올 제출해， 문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위 수여자였다. 이같은 학적 공적이 인정되어 전쟁 후 최초로 사립대학인 코마 
자와 대학 출신올 동경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그 후 그는 “중국 화엄사상사 연구”를 시작 
해 실로 수많은 연구 엽적올 남겼으며， 특히 일본 불교 학자들 중에서도 한국불교의 중요 
성과 독자성을 생애에 걸쳐 주장했으며， 한국 불교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업적을 남 
긴 유일한 학자로 보아도 파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또한 합기도 5단으로 아침 5시에 기 
상해 합기도 도장에서 운동을 한 후 대학 연구실에 도착하연. 아침7시30분이 되는 일과는 
동경대학 재직 중에 변함없는 일정이었으므로 글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일본을 대표하 
는 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불교학을 전공한 이후 생애를 걸쳐 한국의 많은 학자 
들과 친교블 맺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기 할 수 있는 학자는 김지견(1931-2001)박사 
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5) 관련된 자료로서 張~廠， rl!f)末(J)中固佛敎(J)1iJf’~w(동경， 山훨房μ、홈林. 1975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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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묘는 한민족 불교의 사원임에 대해j 황묘는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의례 의 
식파 교리가 전혀 다른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오대산 불교이다. 
또 감숙성(합輔省)의 라불란사 동은 티베트 불교의 거대한 사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티베트 불교 사원은 청해성(貴海省)， 내(內)몽고 자치구 둥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사원들도 또한 현대 중국불교 가운데에 포함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 
대 증국불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연히 티매트 불교의 지식이 펼요 불 
가결하게 된다. 
다음으로 불교 교리사 면에서는， 천태(天台)， 화엄(華嚴)， 상론(三論)， 법상(法相) 
등의 교리학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종래는 각 교학이 각각 연구되어 왔는데， 중 
국불교 사상사로서 일관한 사상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하나의 숙 
제이다 
천태와 화염은 같은 일숭(一乘)불교로， 교학올 거론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중국 
불교로 포괄시키면서 교리 전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올까라고 본다. 무엇이 근본 
적인 사상인가， 개념에 의한 사상의 변천올 해명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일 것 
이다. 
또 중국불교 사상의 변천을 폭 넓게 중국불교 사상사의 시점 가운데에 두고， 
중국불교 그 자체를 중국 사상사 속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길올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불교 사상 가운데에서는 중국 고전에서 용어를 많이 채용하고 있 
으므로， 그 사상의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 연구에서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교단사 연에서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조(李朝)불교와 함께 고려불교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려불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 
국의 송(宋)과 원(元)불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티베트 불교의 영 향도 무시 
할수없다. 
종래， 고려불교의 성격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은 면이 많으며， 예컨대 팔관재회 
(ì\關짧會)와 상원연둥회(上元懶燈會)둥에 관해서도 실재로 어떤 의례 의식이 행 
해졌는지에 대해 분명치 못한 부분이 많다. 이 문제들도 중국불교의 의례의식과 
비교연구가 금후의 과제라 볼 수 있다. 
교리사 면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주석서(注釋書)와 찬술서(樓術뽑)를 상 
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려의 균여(均如)의 r釋華嚴죠數章圓通妙』둥 
의 주석적 연구를 하고 아울러 그 사상의 특질을 중국 화엄과 비교 검토하면서 
파악 할 펼요가 있다. 또 한글로 기록된 李朝의 김시습(金時習)의 r華嚴一乘法界
圖註J 퉁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로 한국의 불교학자들의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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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해석올 알 수 있올 것이다. 
또 최근의 한국의 불교 학자들의 저술이 계속 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학자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한글 문헌을 해독헤 그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섭취함이 없이 한국 불교사 연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좋올 것이다. 또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를 연구한 안목으로 일본불교를 재고(再考) 
함올 서슴지 알아야 할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J 16) 
이상과 같이 한국불교 연구에 호의적 또는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논조는 일본 
에서 불교학올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약3000명이 넘는 가운데에서 불과 몇몇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함에도 일본 불교학계가 한국불교학계에 대한 관심도와 그 
동향을 숙지함에 도웅이 되 리라고 생각한다. 
블까지 경청해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주제어: 인도학， 일본 불교학， 인도철학， 칸토오 학파， 교오토 학파， 문헌학 
16) r짜田않避博土遺J홉記念論~ 중국불교와 문화J 大威出版 .1 988년 pp,7O-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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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 日本 인도학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인물도) 
일본 대학에서의 인도학 불교학 동향 31 
日本η大學，~쉰샤l> 1 ν F學佛敎學σ)動向
Trends in Buddhist and Indologic Studies at universities in Japan 
4 ν F學佛敎學σ)多元的共存σ))면、想、 ε 求~"'( -
￥훌 폼 g톨 
要릅 
日本η大추ιBlt Q 1 /' F字j한1Á敎쏠Øf究따、 今日 η 日本 σ)}...文字冊
究‘:大혼 강-石창投 CτL、 &σ)따周知σ)如 < "'(.~ Q 。
? 호 O 、 日 本η 4 ν F字1Á敎컬따、 f η후際的 t:t影響져f同돼f究 σ)歷史 
ξ 共~::、 高μν r'f 工 /ι 창有TQ專門frff究者 1:: J: 1)、 文敵쏠、 書찮‘쏠‘ 思
想풍、 敎웰쏟、 論뀔휠쏠、 歷史좋、 哲쏠的等、 多Ø!iZ 1:: .h t~ Q frJf究領域 창 有
T Q i "'(.~:: 至? τL、&。
L iJ、&、 ;η J:"3t:t 現t'Ç따、 今~從束η -1 /' '"字1Á敎字σ)짧詳η地 ξ 
L、 .htL Q 歐米σ)諸-좋界1.1<成 L送Ifι tL '앙 b、 -? 1;: liJF究η짧展 "'('~Q ε & 評
흔tL--c ... 、 Qo :.:.좋℃至&좋 τ~. ~:: I후、 日本σ〕近代敎育 1.1'固家的;앙政策~:: 
후 ? τ始~ ι tL t~ 明治年間b、 A 敎i._、 約 150年近 < σ)時창짧τ L、 & 。
~ .: "(.、 ; σ) J: "3 캉歷史 창 有종 & 日 本η 4 ν F쏟1Á敎쏠1.1<如何 1:: 共存 
共뚫 Lτ 혼 t:. σ) 1.1、。1.> .b ... 、 li 如{可!::깐 σ){i統충維持: L τ 흥 t;:. σ) -h、창 월該 
frJf究者 t.:. .b Å物σ)服絡창中心 1:: 、 fσ)流tL혼經認、TQ ε 同時 1:: 、 全 < 門
外σ)者‘:했 L --c t B 本σ)1 ν F字B J: V‘111敎字σ)流tL창可視的 1:: 明 ~iJ、 
1:: T Q t:. ~ 1:: 、 뿔該η쏠問史上쉰 ξ~ < 初~τ ε ￡考i._ ι tL Q r S 本4
ν F字1Á敎字者σ)Á物않」 긴t Q 'b σ) 창 fF成 L 果敢‘:被露TQ ε 同時‘;、
; σ)À物~창 中心 1::解說的論考창 試h- t.:. 。
今一 -:)1후、 標題η過去、 現在、 未來η動向 ξ今 호 τ?必i' Lt 論考 è L 
τ {후 明 θ h、 1:: 'i t:t -? τ L、 t:t1J‘ -? t~大후~}...物 i t~ 'i字派、 ? 옳 1) r東 σ)
文i없쏠」 、 「西σ))뽕、想、字J è t ... 、 b tL Q 日 本σ)}...文쏠frff究σ)ð명特캉系統 
σ)流h 혼없tr r開東字派J r京都좋派」 갖 ε~:: 開 Lτ &少 L 願tL앙 iJ< 
ι 、 現tE進行 LτL、 &뿔該σ)新 L"、좋問σ)風漸l ‘:至& 호 L'~ 'b含~τ械
略~"'('따~ Q 1.1< 、 明 ιb、 1:: L t.:. o .: tL ι J: -?L 今後、 jtfr~휴σ)좋問σ)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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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h t.: IJ 、 少 f;tiJ、 ι iJ.參考 1::' 강 Q': ε ξ願? τ論 C t.:次第"C'ihQ 。
좋 t~ ‘ 韓日 i펴固‘::'81tQ 뿔該σ)쏠rll9σ)推進창如何 1::' 行?~혼 b、혼先후 
σ)敎示‘:見f放"?"C、 今後η{iJf究 1::. 용考‘::.f;t IJ 得 Q.:è 창輪 CQ ε 同時
1::' 、 以降σ〕課題 ε L -C提言 Lt..: 。
Key.word: r -1 ν F 좋J r -1 /' r 哲字J r文敵字J r 口 本 σ) fA敎후J 
「關짜추旅J r京都좋派J r共存뿔、잔1、J r A.文추」 
